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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9. 29.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 13.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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